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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“우리동네 눈치우기” 자율방재단과 손 잡아

-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간담회 및 임시총회 개최 -

- “우리동네 눈치우기”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 당부 -

인천광역시는 7일 우리동네 눈치우기 활성화 및 민·관 협력체계 강

화를 위해‘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간담회 및 임시총회’를 개

최했다고 밝혔다.

‘인천시 지역자율방재단’은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

역 단위의 방재조직으로서 ‘21년 11월 기준으로 인천 10개 군·구에 

총 2,853명이 활동하고 있다.

인천시는 제설차량 운행이 곤란한 이면도로(보도·주택가 골목) 등의 

제설취약지역에서 시민들이 제설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“우리동네 눈

치우기” 시민 홍보 캠페인에 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

다. 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르면, 건축물관리자는 제설·제빙 책임이 있



- 2 -

고, 제설·제빙 책임 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10개 군·구의 조례

로 규정하고 있다.

인천시는 올해 겨울철 대설·한파 대책기간(11월 15일 ~ 내년 3월 15

일) 동안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제설자재 확보 등 차질 

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한다. 또한, “우리동네 눈치우기” 활성화를 위

해 군·구와 자율방재단과 함께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, 반상회보 

등 SNS를 활용해 대시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.

정명오 시 자연재난과장은 “기습 폭설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좁은 

골목길의 제설·제빙작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”며 

“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난 예찰활동, 방역활동 등 시민의 안전을 

챙겨주시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

을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「우리동네 눈치우기」 홍보 포스터 등

※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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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「우리동네 눈치우기」 홍보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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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

□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(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)

 ○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

책임이 있는 자(건축물관리자)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

(步道), 이면도로, 보행자 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

작업을 하여야 한다.

□ 제설·제빙 책임 (군·구 조례)

 ○ 제설·제빙 범위

  

책임범위 세부내용

보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

이면도로 및 

보행자전용도로
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

지붕
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(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)

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

 ○ 제설·제빙 시기

※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 :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

   - (주간 : 07 ~ 17시)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

   - (야간 : 17 ~ 익일 07시) 다음날 오전 11~12시까지


